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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행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의 고령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고용비중 결정

요인을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연령대 고용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청년 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산업, 비정규

직 비중이 낮은 기업,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이 크지 않은 기업 등에서 

청년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고령 노동

자의 임금이 낮은 산업,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업, 컴퓨터 활용도가 낮은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 업력이 오래된 기업,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존

재하는 기업, 비수도권에 존재하는 기업 등에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특성별로 연령대별 고용비중이 상이하므로 연령

대별 고용 증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고

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생기업 육성 지원, 기업 내 정보통신 기술 활용도 

제고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연령별 고용, 청년 고용, 고령 고용,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모형

JEL classification: J1, 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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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근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성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년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였으나, 2015년

에는 12.8%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중위연령도 

2000년에는 31.8세였으나, 2015년에는 40.9세로 9세가 증가하였다. 유소년인구

(0~14세)에 대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도 저출

산 경향과 맞물려 2000년 34.3명에서 2015년에는 93.1명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층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

는데, 15~65세 미만 인구가 부담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

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15년에는 17.5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1>참조).

한편,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은퇴를 고려하던 고령층이 계속하여 노동

시장에 잔류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는 2000년 이후 

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보여준다. 2000년에는 52.1% 수준이었던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에는 56.7%로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50세 

이상 연령층을 60세를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50~59세 연령층과 60세 이상 연령층 

모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시행된 정년연장 의무화 등으로 

인하여 50~5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동시에, 정년이 연장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면서 고령층의 취

업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의 연령별 취업비중 변화 추이

는 취업자 중 50세 이상 노동자가 차지하는 취업비중이 2000년에는 23.0%였으나 

2015년에는 36.5%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50~59세 연령층의 취업비중

도 증가하였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노동시장의 고령화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 및 취업비중 증가와 달리, 청년층의 고용은 2000

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고 있음에 반해, 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대 들어서서 2000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이는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을 유예하고 학업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비율의 증가 

때문일 것이다. <표 3>과 <그림 1>이 보여주는 것처럼 2000년 23.1%이던 30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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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청년층의 취업비중은 2015년에는 15.1%로 크게 감소하여, 고령층의 취업비중 

증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업률 지표에서도 고령층과 청년층간 대조적인 추이

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 현재 고령층의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인 반면 청

년층의 실업률은 9.2%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

적 우려를 낳고 있다(<표 4> 참조).

<표 1> 인구고령화 지표

2000 2005 2010 2015

노년구성비(%) 7.2 9.0 10.8 12.8

노년부양비 10.1 12.5 14.8 17.5

고령화지수 34.3 46.8 67.2 93.1

중위연령(세) 31.8 34.8 37.9 40.9

주: 노년구성비(%)=65세 이상 인구비중

   노년부양비=100×(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고령화지수=(100×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자료: 통계청

<표 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연령별 2000 2005 2010 2015

30세 미만 47.2 48.8 43.8 45.7

50세 이상 52.1 52.0 53.8 56.7

 50~59세 68.7 69.9 72.7 76.2

 60세 이상 38.2 37.4 37.0 40.0

전체 61.2 62.0 61.0 62.6

자료: 통계청

<표 3> 연령별 취업비중
(%)

연령별 2000 2005 2010 2015

30세 미만 23.1 19.5 16.4 15.1

50세 이상 23.0 26.2 31.6 36.5

 50~59세 13.7 15.7 20.1 23.1

 60세 이상  9.3 10.4 11.5 14.1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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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개별 사업체 단위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아래 <표 5>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에서 드러난 사

업체 수준의 고용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

업을 추적하면서 조사하는 패널조사임을 고려할 때, <표 5>는 과거 10여 년간 

동일한 기업 내에서도 30세 미만 청년고용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 반해, 

50세 이상 고령고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30세 미만의 청년층 

고용비중은 2005년의 조사에서는 20.3%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14.1%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50세 이상의 고령 고용비중은 2005년 10.5%에서 

2013년에는 19.0%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 연령별 취업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표 4> 연령별 실업률
(%)

2000 2005 2010 2015

30세 미만 8.1 8.0 8.0 9.2 

50세 이상 2.5 2.0 2.6 2.4 

 50~59세 3.2 2.2 2.5 2.4

 60세 이상 1.5 1.4 2.8 2.5

전체 4.4 3.7 3.7 3.6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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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사업체 수준에서의 고령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고령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구구성의 고령화 외에도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줄이고 고령층의 고용비중을 늘리는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인구구성 변화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기업 내 고령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향후 청년층 및 고령층의 고용 문제에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의 고령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체 

패널의 사업체들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고용비중 결정요인

을 업종별로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노동수요를 추정하는 대

신, 고용비중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사업체의 연령별 노동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이기 때문이다. 즉, 총고용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규모가 크다. 따라서 연령별 노동수요를 추정하

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총고용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연령별 고용량과 총고용량

과의 내생성 문제로 인하여 총고용량 효과의 통제가 쉽지 않다. 자산규모 등의 대

리변수로 통제할 수도 있으나, 총고용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고용량 

효과를 유효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총고용량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연령별 고

용량을 총고용량으로 나눈 고용비중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기업 내에서 두 연령층의 고용 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제한적인 총 고

용량 내에서 연령별 고용을 선택한다면 청년고용과 고령고용은 서로 대체적일 가

능성이 있다. 반면, 청년 노동자들과 고령 노동자들의 업무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깊

다면, 두 연령층의 고용은 서로 보완적일 가능성도 있다. 두 연령층의 고용관계에 대

한 논의는 여러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나, 아직 정확한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안주엽(2010), 김대일(2011), 김준영(2011) 등은 청년고용과 고령자고

<표 5> 「사업체패널조사」의 연령별 평균 고용비중 변화
(%)

2005 2007 2009 2011 2013

30세 미만 20.3 18.4 15.5 15.0 14.1

50세 이상 10.5 11.9 13.8 17.0 19.0

자료: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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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대체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지만, 이찬

영 외(2011)는 2005년 이후에는 청년고용과 고령자고용 사이에 대체적 관계가 나타

나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어떠한 연구결과를 따르던 간에 두 연

령대의 고용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별 고용 결정요인을 추정

하기 위해서는 둘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추정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두 연령층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추정하되, 각 연령층의 고용

비중을 독립적으로 추정한 결과와 더불어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모형을 이용한 결과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통계자료와 분석

모형에 대해서 논의하며, Ⅲ장에서는 SUR모형을 활용하여 연령별 고용비중의 결정

요인을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며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Ⅱ. 자료와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연령별 고용결

정요인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업체패널조사」

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실증분석에 활용한 모형과 변수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사업체패널조사

「사업체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업체1)의 노동수요와 고용구조 및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체계, 노사관계 실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업체

단위 실태조사를 패널화하여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업

체패널조사」의 세부 목적으로 ① 사업체 단위의 고용구조 및 노동수요의 파악, ②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의 흐름과 그 변화 파악, ③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및 투자

실태 파악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업체

1) 사업체와 기업은 다소 다른 개념이며,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업체패널조사」의 사업체와 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업체: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주된 (또는 단일)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 또는 기업을 구성하는 부분 단위

  기업: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로서 수입·지출에 대한 손익계

산서, 대차대조표와 기타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위로 1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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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조사」는 기업의 노동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료이며, 각 

사업체의 다양한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시행된 「사업체패널조사」는 각 사업체의 고용현황을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연령별 고용을 분석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사업체패널조사」는 고용

자-피고용인 결합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임금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수요나 고용결정요인 분석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임금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임금자료를 보완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2005년 이후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패널조사이며, 매년 

1,700~1,800여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불균형 패널조사이다. 최초의 조사

였던 2005년 조사는 민간부분 약 1,600개와 공공부문 약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2007년 조사는 민간부문 1,610개와 공공부문 1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05년과 비교한 패널유지율은 86.5%이었다. 3차 조사인 

2009년 조사는 민간부문 1,626개와 공공부문 1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05년과 비교한 패널유지율은 77.6%이었다. 2011년의 4차 조사는 민간부문 

1,653개와 공공부문 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의 5차 

조사는 민간부문 1,656개와 공공부문 1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각 연도별 조사는 본 조사 외에 특수목적을 위한 부가조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고용현황을 포함하고 있는 본 조사를 이용한다. 「사업체패널

조사」 본 조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사용 설문은 노조의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 다른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인사담당자 응답용, 노사관계업무 담당자 응답용, 

노사협의회업무 담당자 응답용, 노동조합 대표 응답용, 노사협의회 노동자대표 응답용). 

그 중 인사담당자 응답용 설문은 일반적인 사업체 특성, 고용현황 및 고용관리, 

보상 및 평가, 인적 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그 외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 경력개발, 

기업복지 및 산업재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네 설문은 노조의 존재여부

에 따라 노사관계 및 노조(또는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

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의 고용현황과 함께 사업체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몇몇 연구자들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노동수요를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비정규직 노동수요를 추정한 노용환

(2007)과 외국인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노동수요를 추정한 권철우·전봉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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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and Chun (2011) 등이 있다. 이 중 권철우·전봉걸(2009), Kwon and Chun 

(2011)은 외국인과 비정규직 노동수요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고용과 고령고용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고용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유사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철우·전봉걸(2009), 

Kwon and Chun (2011)이 사용한 통제변수 등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2. 분석모형과 변수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들의 청년 노동자 및 고령 노동자의 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고용비중 결정식을 추정하였다.

                                (1)

여기서 종속변수 는 연령층 에 속한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비중이며, 는 연

령층  노동자들의 고용비중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의 특성벡터이다. 는 연

령층  노동자들의 업종수준 시장임금이다. 설명변수 벡터 는 각 사업장의 특징

(업력, 성과, 고용구조, 노조, 경쟁수준 및 상품의 특성 등), 업종별 특징(업종의 성

장률 및 기타)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연령별 고용에 대한 수요는 독립적이라기보

다는 다른 연령에 대한 고용수요와 상호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상호연관관계를 고려한다면, 두 연령층에 대한 고용비중 결정식은 연립방정

식 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연령

별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한편, 두 연령층에 대한 고용수요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 모형을 추가적으로 추정하였다

(Zellner, 1962; Zellner and Huang,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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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속변수는 (1)과 동일하다. (2)식의 잔차항 
  ∈은 시계열 사이

에서는 독립적이지만, 각 시계열 내에서는 다른 연령별 고용비중 결정요인 결정식의 

잔차항과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즉,   
 

     if  ≠ 이며 

  
 

    이다. 이와 같이 연령별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연립방정식으로 추정

함으로써 개선된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이하 SUR모형)을 이용하여 (2)의 연립방적식 모형을 추

정하였다. 그리고 (2)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식을 전체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한편, 

산업별(제조업 및 서비스업)로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식 (1)의 종속변수 는「사업체패널조사」에서 획득한 연령별 고용비중이며, 각 

사업체의 총고용에서 연령층 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노동자들을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세 가지 연령

대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고용을 각각 청년 고용, 중년 고용, 고령 고용으로 칭하도록 한다2). 

그리고 「사업체패널조사」의 연령별 고용현황은 정규직 노동자와 계약직/단기간제 

노동자의 연령별 고용현황에 국한되어 있으며, 파견/용역/재택근무 등을 포함하는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연령별 고용현황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

업체별 고용은 비정형 노동자의 고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각 연령대 고

용비중의 합이 1이 되므로, 모든 연령대의 고용비중을 동시에 연립방정식으로 추정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중년층 고용비중을 제

외하고,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비중간의 관계만을 살펴본다. 즉, 고령층의 고용비중 

변화는 장년층과 청년층의 고용비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 중 청년층의 고용

비중과의 관계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3).

2) 물론 인구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상 50대 노동자를 고령 노동자로 보기가 어려운 면도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령구분은 「사업체패널조사」가 제공하는 세 연령대 노동자를 구분하기 위해 연구

진이 편의상 부여한 명칭임을 밝혀둔다.
3) 고령층의 고용비중 변화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고용비중의 조정을 가져오게 된다. 고령층의 고용비중이 

늘어나면, 청년층의 고용비중을 줄일 수도 있으며 중년층의 고용비중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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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체패널조사」는 각 사업체의 고용현황과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령별 노동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시장 임금을 타 자료로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별 임금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령층 

노동자들의 업종별 시간당 평균급여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로부터 산출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이 때 업종분류의 수준은 한국산업분류 

중분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각 연령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업체패널조사」로부터 여러 변수를 획득하여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각 사업

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4)간 고용행태가 각 연령별 노동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정규직 고용비중(


)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

업의 업력(), 경영성과(), 무형자산비율( 


) 등이 노동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경영성과()는 매출액 대

비 당기순이익이며, 무형자산비율( 


) 은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의 비율, 기

업 업력()은 해당연도에서 설립연도를 차감하여 산정한 업력을 나타낸다. 

한편, 사업체의 전산화 수준이 연령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노동자의 

컴퓨터 사용률()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는 20% 미만의 

노동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1, 20~40%는 2, 40~60%는 3, 60~80%는 4, 

80~100%는 5의 값을 가지는 비연속 변수이다. 사업체의 규모 또한 노동수요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체패널조사」의 매출액의 로그값()으로 기업의 규모

를 통제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유무와 사업체의 입지특성도 더미변수를 이용

하여 통제하였다.  은 노조가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며,  은 사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

지는 더미변수이다. 그리고 산업별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중분류기준 산업 더미 

변수,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연도더미 변수도 설명변수의 벡터에 포함하였다. 

<표 6>은 실증분석에서 활용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그

리고 설명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부록의 <표 A1>과 <표 

A2>에서 보여주고 있다.

고용비중 증가가 반드시 청년층과 중년층 고용비중을 모두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4) 여기서 비정규직은 계약직, 단기간제 비정규직 외에도 파견/용역/재택근무/특수고용 등 비정형 비정규

고용을 모두 포함하는 비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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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령별 고용비중 결정요인 분석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SUR 모형을 이용하여 여러 연령별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동시에 추정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각 연령별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독립적으로 추정해보았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추정한 연령별 고용비중 결정식을 

시발점으로 하여, 잔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50세 이상 고령층과 3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독립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먼저 <표 7>은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고용비중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7>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은 각각 전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5)

전업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50세 이상 연령 노동자들의 업종별 

임금수준이 해당 연령의 고용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인다. 

즉, 해당 업종의 고령층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고령고용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 인하여 50세 이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일반

5) 전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외에도 전기/수도, 환경업, 건설업 등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측치의 합은 전산업 관측치보다 작다.

<표 6>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연령별 고용현황
  0.167 0.118 0.168

  0.143 0.084 0.170

임금수준

(업종별(a))




  1.376 1.186 0.560

2.000 1.913 0.930


 

사업체 특성




 0.119 0.064 0.153

 0.037 0.029 2.316

 23.240 19 16.771

 


 0.001 0 0.007

ln 11.062 10.796 2.489

 3.296 4 1.744

  0.384 0 0.486

  0.521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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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업체들은 높은 임금으로 인하여 해당 연령의 노동자 고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비스업만 따로 분리하여 분

석한 결과에서는 50세 이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고용비중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비중은 5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비중과 부(-)의 관계를 보

이며, 이는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보다는 청장년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의 형태로 고용

하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업력이 오래된 사업체일수록 5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장기근속 노동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용구조가 

<표 7> 50세 이상 연령에 대한 고용비중 결정요인 추정

50세 이상 전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0.034***

(0.000) 

-0.037***

(0.001) 

-0.004 

(0.766) 





-0.176***

(0.000) 

-0.163***

(0.000) 

-0.290***

(0.000) 


0.000

(0.855) 

0.000

(0.769) 

0.039**

(0.035)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545**

(0.035) 

-1.406*

(0.086) 

-0.610

(0.182) 

ln
-0.009***

(0.000) 

-0.006***

(0.000) 

-0.020***

(0.000) 


-0.015***

(0.000) 

-0.012***

(0.000) 

-0.038***

(0.000) 

 
0.030***

(0.000) 

0.019***

(0.003) 

0.036***

(0.008) 

 
-0.021***

(0.000) 

-0.036***

(0.000) 

-0.020

(0.115) 

산업더미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0.389 0.240 0.380

관측치 4,740 2,255 776

주: 1) 괄호안의 값은 p-value

   2) ***: 99% 유의성,    ** : 95% 유의성,    *  : 90%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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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고령층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년층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고 경력이 

많은 고령 노동자들이 대기업을 떠나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등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활용률이 낮은 사업장에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데, 이는 상대적으로 컴퓨터 사용에 약점을 가지는 고령층 노동자들이 컴퓨터 

활용률이 낮은 사업체에 많이 고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노조의 존재 여부는 

50세 이상 고령 고용비중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노조는 기존 피고용자들을 대변

하는 조직임을 생각해보면, 노조가 기존의 피고용자인 5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의 

고용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수도권 사업장일수록 50세 이상 고령

층 고용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지방노동시장에서 청년노동력의 수도권 유

출현상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노동시장에서 학령기 또는 취

업시장 진입 시기에 청년노동력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주함에 따라 지방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수도권 사업장의 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음의 <표 8>은 30세 미만 연령 청년층에 대한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7>과 마찬가지로 <표 8>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은 각각 전업종, 제조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업종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30세 미만 노동자들의 업종별 임금수

준은 30세 미만 노동자의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임금수준은 30세 미만 노동자

의 고용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패널조사」의 고용량이 노

동수요와 노동공급이 결합된 균형고용량임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 측면이 아니라 노동공급 측면의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즉,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임금수

준과 청년층 고용비중이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른 연령층

에 비해 청년층은 학업을 지속한다든지 하는 취업을 대신하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

에 시장임금이 높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비정규직 비중은 청년층 고용비중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

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체들이 청년층을 적게 고용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청년들

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체에 대한 취업을 꺼려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업력이 짧거나, 기업 규모가 크거나, 컴퓨터 활용률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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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짧은 기업은 장기

근속자가 적고 고용구조가 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 활용률과 청년 고용비중과의 정(+)의 관계는 컴퓨터 활용이 많

은 사업체일수록 컴퓨터 사용에 능숙한 청년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일 것으

로 생각된다. 서비스업에서는 컴퓨터 활용률과 청년고용과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

데, 이는 컴퓨터 활용에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유통, 도소매 등의 전통적인 서비스

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조의 존재 여부는 30세 미만 청년 고용비

중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조가 기존 피고용자들을 대변하는 조

직이기 때문에 기존 피고용자의 고용을 보호하면서 신규 고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표 8> 30세 미만 연령에 대한 고용비중 결정요인 추정

30세 미만 전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0.017

(0.199) 

0.047**

(0.049) 

0.105**

(0.028) 





-0.236***

(0.000) 

-0.234***

(0.000) 

-0.229***

(0.000) 


0.000 

(0.735) 

0.000 

(0.876) 

-0.010 

(0.532) 


-0.001***

(0.000) 

-0.001***

(0.001) 

-0.001***

(0.000) 

 



0.452 

(0.136) 

1.191 

(0.276) 

0.522

(0.189) 

ln
0.005***

(0.000) 

0.009***

(0.000) 

0.010***

(0.000) 


0.007***

(0.000) 

0.009***

(0.000) 

0.001

(0.811) 

 
-0.043***

(0.000) 

-0.036***

(0.000) 

-0.050***

(0.000) 

 
0.012**

(0.012) 

0.015*

(0.052) 

-0.003

(0.803) 

산업더미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0.199 0.153 0.290

관측치 4,740 2,255 776

주: 1) 괄호안의 값은 p-value

    2) ***: 99% 유의성,    ** : 95% 유의성,    *  : 90%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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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수도권 사업장일수록 30세 미만 청년층 고용 비

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지방노동시장에서 유출된 청년 노동력이 수도권

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청년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50세 이상의 고령층과 3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독립적으로 

추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두 연령층의 고용비중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과 청년

층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이하 SUR모형)

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표 9>는 그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표 9>에 포함된 설명변

수는 <표 7>과 <표 8>의 설명변수와 동일하다. 다만, 두 연령층을 함께 분석하는 모

형이기 때문에 임금변수를 각 연령의 임금변수가 아닌 30세 미만 청년층의 상대임금

(즉, 50세 이상 고령층의 임금 대비 30세 미만 청년층의 임금)을 사용하였다.

두 연령층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함께 추정한 결과는 앞 절에서 살펴본 추정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부 특징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연령층의 

상대임금은 고용비중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업종 수준에서는 고

령층의 고용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연

령층의 고용비중 간의 관계가 임금요인에 의한 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

며, 적어도 고령 노동자에 대한 임금부담으로 인하여 고령 고용비중을 줄이면서 청

년 고용비중을 늘리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노동의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사

업체들이 기존 노동력의 고용연장 등을 통해 대응하면서 고령층의 고용비중이 증

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사업체는 고

령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D 등을 통해 무형자산의 비

중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무형자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령 노동자의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 연령층에 대한 고용비중 결정요인식의 잔차항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잔차항이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한 

Breusch-Pagan의 독립성 검증도 두 연령층 고용비중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연령층의 고용비중을 독립적으로 

추정한 것보다 SU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추정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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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30세 미만과 50세 이상 고용결정요인: SUR 모형

전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30세 미만 5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0.004 

(0.760) 

0.038***

(0.001) 

0.013

(0.593) 

0.026 

(0.165) 

0.021 

(0.409) 

0.030 

(0.311) 





-0.236***

(0.000) 

-0.174***

(0.000) 

-0.235***

(0.000) 

-0.162***

(0.000) 

-0.231***

(0.000) 

-0.291***

(0.000) 


0.000

(0.736) 

0.000

(0.856) 

0.000

(0.880) 

0.000

(0.764) 

-0.009 

(0.570) 

0.039**

(0.032)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465

(0.121) 

-0.625**

(0.015) 

1.243

(0.251) 

-1.455*

(0.073) 

0.550

(0.159) 

-0.633

(0.158) 

ln
0.005***

(0.000) 

-0.009***

(0.000) 

0.009***

(0.000) 

-0.006***

(0.000) 

0.011***

(0.000) 

-0.021***

(0.000) 


0.008***

(0.000) 

-0.016***

(0.000) 

0.009***

(0.000) 

-0.012***

(0.000) 

0.002

(0.652) 

-0.038***

(0.000) 

 
-0.043***

(0.000) 

0.030***

(0.000) 

-0.036***

(0.000) 

0.020***

(0.003) 

-0.051***

(0.000) 

0.037***

(0.006) 

 
0.012***

(0.010) 

-0.022***

(0.000) 

0.015**

(0.046) 

-0.036***

(0.000) 

-0.002

(0.849) 

-0.020

(0.105) 

  0.198 0.386 0.151 0.237 0.286 0.382

산업더미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관측치 4,730 2.255 766

잔차항의 상관관계 30세 미만 5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30세 미만 1 1 1

50세 이상 -0.215 1 -0.194 1 -0.319 1

Breusch-Pagan test: 211.604 84.666 78.113

주: 1) 괄호안의 값은 p-value

    2) ***: 99% 유의성,    ** : 95% 유의성,    *  : 90%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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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요약

근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성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현상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도 빠르게 고령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는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수준에서도 발견된다. 한

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시장의 

고령화와 청년고용의 위축은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구성의 고령화로 인한 것으

로 생각되지만,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구성의 고령화 외에도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줄이고 고령층의 고용비중을 늘리는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의 고령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고용비중 결정요

인을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연령대 고용

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모형을 이용하였다.

먼저 청년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독립적으로 추정해 보았는

데, 그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청년 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산업,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업,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기업, 기업규모가 크지만 업력이 짧은 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이 크지 않은 기업 등에서 청년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고령 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산업, 비정규

직 비중이 낮은 기업, 컴퓨터 활용도가 낮은 기업, 기업규모가 작지만 업력이 오래

된 기업,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기업, 비수도권에 존재하는 기업 등에

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령층 고용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두 연령 노동자의 고용비중 결정요인을 SUR 모형을 이용하여 동시에 추정

한 결과 또한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SUR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고령 노동자의 고용비중과 청년 노동자의 고용비중의 잔차항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령별 고용비중을 

분석 할 때 이들 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추정결과를 도

출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업들이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비중을 

선택하는 요인이 매우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연령층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규직 비중이 높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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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층의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IT기반 스

타트업은 청년 고용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의 확대는 

청년 및 고령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비정규직 중년 노동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 및 고령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소 임금은 

낮더라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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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A1.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30세미만 고용비중(= 30세 미만 피고용인/피고용인)

  50세이상 고용비중(= 50세 이상 피고용인/피고용인)




  산업별 50세 이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중분류 산업기준)




  산업별 30세 미만 이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중분류 산업기준)





30세 미만과 50세 이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의 상대적 비율

(=산업별 30세 미만 시간당 평균임금/산업별 50세 이상 시간당 평균임금)




 비정규직 고용비중(= 비정규직 피고용인/피고용인)

 총자산대비 당기손익(= 당기손익/총자산)

 기업의 업력(= 당해연도 – 설립연도)

 


 무형자산 비율(= 무형자산/총자산)

ln 기업규모(= 총자산의 로그값)



노동자의 컴퓨터 사용률

(20% 미만의 노동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1, 20~40%는 2, 40~60%는 3, 

60~80%는 4, 80~100%는 5의 값을 가지는 비연속 변수)

  노동조합 존재여부(노조가 존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변수)

 
사업체 수도권 존재여부

(사업체가 수도권에 존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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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변수간의 상관관계>

　    



 




 




 

  1  　 　 　 　

  -0.294*** 1




  -0.052*** 0.110***  1 　 　 　




  -0.038*** -0.063*** 0.696*** 1 　 　




 -0.197*** -0.243*** -0.028*** 0.001  1 　

 0.003 0.001 -0.010 -0.008 0.006 　1

 -0.130*** 0.126*** 0.089*** 0.150*** 0.002 -0.004

 


 0.039*** -0.053*** 0.041*** 0.091*** -0.007 -0.004

ln 0.002 -0.224*** 0.059*** 0.155*** 0.169*** 0.002

 0.105*** -0.299*** 0.048*** 0.317*** 0.126*** -0.002

  -0.176*** 0.102*** -0.033*** -0.040*** 0.053*** -0.002

  0.066*** -0.111*** 0.032*** 0.093*** -0.002 -0.011


 


 ln     

  1 　 　 　 　

 


 -0.063***  1 　 　 　

ln 0.295*** -0.012  1 　 　

 0.033*** 0.070*** 0.184***  1 　

  0.321*** 0.004 0.375*** -0.037***  1

  0.008 0.078*** 0.026** 0.226*** -0.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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